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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봄

나의 일과 몫을, 차분히 읽습니다

나의 재물과
커리어
잘하는 일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내 몫으로 남기까지

가상 인물 수연님의 출생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읽을 이야기

01 잘하는 일은 어느 지점에서 돈이 됩니까

02 배움에 쓴 비용은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03 잘했다는 말이 평가로 남으려면

04 내가 빨리 끝냈다는 이유로 싸게 받았다면

05 바빴는데, 왜 내 몫은 그대로일까요

06 들어온 돈이 내 돈으로 남으려면

07 쓸 돈을 정할 때에는 목적부터 나눕니다

08 익숙한 수입을 지킬까, 기회를 넓힐까

09 좋은 사이인데, 정산은 자꾸 흐려질 때

10 배울 기회와 맡을 권한이 함께 있는 자리

11 남을지 옮길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12 수연님의 돈과 일을 한 흐름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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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입 · 능력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길

잘하는 일은 어느 지점에서 돈이 됩니까
이번 풀이의 핵심 단서

월간 계수 식신 + 월지 정기 기토 편인 · 시간 갑목 정재

수연님, 일을 잘했다는 말과 그만한 대가를 받았다는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명식의

돈 이야기는 그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월간 계수 식신, 월지 미의 정기 기토 편인, 시간 갑목

정재를 연결해 보면 이해한 것을 결과로 내놓는 과정과 그 결과의 대가를 정하는 과정이 함께

보입니다. 많이 아는지보다, 그 이해가 누구에게 필요한 결과가 되었는지부터 살피겠습니다.

편인은 기존의 답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주제, 식신은 익힌 것을 표현하고 만들어 내는

주제로 풉니다. 같은 월주에 두 단서가 있으므로 배움과 생산을 따로 떼어 성격 이름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결과를 깊게 만들 때도 있고, 끝낼 기준을 뒤로 미룰

때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시간의 정재를 대가와 자원 관리에 연결하면, 어디까지 완성해야

약속한 몫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기준이 됩니다.

이를 일의 장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정리하는 솜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를 도운 데서 그칠 수도 있고, 반복 오류를 줄인 업무 방식으로 채택되어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설명을 한 번 해준 경험으로 남거나, 진단과

제안의 범위가 정해진 유료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생기는 것과 보상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연님의 수익화는 큰 포부보다 완성한 일의 윤곽에서 읽습니다. 무엇을 바꾸었는지,

누가 그 변화를 필요로 했는지, 어디까지 책임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결과가 부족했다면 솜씨를 더 다듬어야 하고, 결과가 있어도 인정받는 항목에서 빠졌다면

평가나 계약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상 부족에도 살필 지점은 다릅니다.

월주의 이해와 생산을 시간의 정재까지 이어 읽는 이 사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성을 더

쏟는 것만으로 대가의 빈칸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완성한 결과와 대가가 붙는 기준을

한 번 맞대어보는 일, 그것이 수연님의 돈과 일을 읽는 출발점입니다.

완성한 결과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보상받는 항목에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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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격 · 시간과 전문성의 대가

내가 빨리 끝냈다는 이유로
싸게 받았다면
이번 풀이의 핵심 단서

월지 정기 편인 → 월간 식신 · 시간 정재

한 사람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뒤 문제를 빠르게 찾아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대가

받은 것은 짧은 설명 몇 문장일지 몰라도 그 설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배움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배운 시간 전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필요로 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느 수준의 결과를 약속했는지,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장면을 수연님의 월주로 읽으면 기토 편인의 이해가 계수 식신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시간 갑목 정재는 그 결과의 대가와 책임 범위를 함께 보게 합니다. 빨리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적정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쓴 시간만 세면 결과를 만들기까지

익힌 능력이 설명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시간만 세면 숙련될수록 자신의 대가를 낮추게 될

수 있고, 나의 노력만 강조하면 상대가 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연님의 편인·식신·정재를 연결하는 가격의 질문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이해한 것을 어떤 결과로 완성했으며, 그 결과를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입니다.

독립적으로 일을 맡는 장면이라면 제안한 금액 옆에 무엇을 전달하는지, 어느 상태까지

완성하는지, 후속 응답과 추가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 적습니다. 재료나 외주가 들어간다면 그

비용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결과보다 불필요하게 큰 범위를 제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격은 자신의 정성을 증명하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 합의한 제공 범위의

대가입니다.

수연님이 금액을 제시하며 “금방 하는 일이라서요”라고 덧붙이고 싶어졌다면, “이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로 설명을 바꿔볼 만합니다. 스스로를 부풀릴 이유도,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깎을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가 받는 결과와 수연님이 책임지는 범위를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빠르게 끝낸 시간을 설명하기보다, 완성한 결과와 포함 범위를
설명합니다.

최근의 가격 설명에는 수연님이 쓴 시간과 상대가 받는 결과 중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났습니까?


